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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結 論
1. 나는 그가 시험에 합격했음을 알있다. 
2.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마라. 
3. 그가 돌아온 것도 몰랐느냐 ? 
등의 문장에 나타나는 補文(complement)은 때로는 그 종결어비가， 예로는 그 종결어미와 
이른바 時相의 전미사가 함께 제거되어， “-음 “-기” 퉁의 補文子(complemen tizer) 에 이끌 
려， 그 上位文(혹은， 잣+홉E文， 主文)에 內包되었다는 접에서 不具補文이라고 한다연， 
4. 나는 그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 .... ) 란 문장에 내포된 補文은 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갖추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完形補文이 라 할 만하다. 
國語補文法에 대해서는 이미 훌륭한 엽적이 나온 바 있어， 國語에 있어서 일반적인 補文
의 범위와 그 윤곽이 들어난 바 있다 
完形補文은 이른바 引用法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정리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앞 
서 나온 엽적들이 國語補文法 -般을 -括해 다룬데 대해， 本植는 完形補文構造에 魚點을 
두어 考察코자 한다. 
특히 完形補文子의 처리， 完形補文法과 이른바 引用法과의 관계， 補文動詞 및 名詞의 分
類， 이 른바 同位變形(appositive transformation)에 의 한 명 사구의 형성 등에 관해 言及이 될 
것이다. 
H. 完形補文과‘ 補文動詞 뭘 名詞類
完形補文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들 문장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모두 等質的인 것이 
아니다. 
1. 나는 그가 귀국했다고 들었다. 
2. 자네도 저 여지-가 허영에 들떼 있다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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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는 神이 존재 한다고 믿 는다. 
4. 그는 칠판에 회의장소를 삼층으로 옮긴다고 썼다. 
5. 나무 잎이 어서 오라고 손짓한다. 
6. 순희가 철수도 집에 있느냐고 물었다. 
7. 순휘가 “철수도 접에 있읍니까?"라고 물었다. 
이들 중 6 ， 7은 이른바 린 1用文이다. 6은 間接인용문이고， 7은 直接인용문으로 서로 有關한­
관계에 있어 그 相關性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다른 문장들은 直接이거나 間接이거 
나 남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6 ， 7의 引用文과 對比해서 생각한다면 1"'5‘ 
의 문장들도 혼잣말이나 속생각을一引用한 것이라 보아 무방할 것이다. 다만 이들 여러 문장 
의 上位文의 動詞(補文動詞라 부르기로 함)의 特性의 차이에 의해 위와 같은 意妹上의 차이 
가생긴다. 
즉， 1의 補文動詞 “듣다”는 밖에서 주어진 말을 受容한 것이고， 2"'7은 스스로의 말이 나­
속 생각 혹은 의도를 나다낸 것이다. 한펀 2"'3은 內部的인 생각 혹은 판단을 나타낸 것인 
데 비 해 4"'7은 對짜的인 表現이 다. 一般的으로 對外的인 表現을 나타내 는 補文動詞 〔위 의 
“말하다’ “묻다 “손짓하다” 등)는 “명사+에게”란 名詞句를 갖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C ....:l 
2. l....!., 
8. 그는 나에게 개가 새끼를 낳았다고 말했다. 
9. 학생들이 선샘에게 저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10. 나무 잎이 나에게 어서 요라고 손짓한다. 
와 같다. 
內部的인 표현을 보이는 “믿다 “생각하다” 등은 그러한 名詞句플 갖지 않는다. 
11. 용나는 김군에게 神이 있다고 믿는다. 
12. *그는 자기 에 게 자기 가 옳다고 생 각한다. 
또 對外的表現 補文動詞는 補文子로서 “-고”뿐만 아니 라 ‘느라고”를 취 하기 도 한디 • 예 를-
C ....:l 
2. 'L!., 
13. 그는 냐에게 “개가 새끼를 낳았읍니다” 라고 말했다. 
14. 나무 잎이 우리에게 “어서 이리로 요시오” 라고 손짓한다. 
와 같다. 한펀 內部的表現 補文動詞는 “-라고”를 취 하지 못한다. 예 컨대 , 
15. *나는 神이 존재한다 라고 믿는다. 
16. *저 여자는 허영에 들떼 있다 라고 본다. 
와 같다. 
뿐만 아니라 內部的表現의 경우에는 對外的表現의 경우와는 달리 갑탄사를 내포하지 않는 
특정이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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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가 “아차 ! 중요한 일을 잊었구나” 라고 말했다. 
가가능한데 
18. 츄냐는 “아이구， 저 여자가 허영으로 가득갔다”고 본다. 
라고는 하지 않는다. 
같은 對짜的表現補文動詞는 다시 그 표떤이 음성언어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에 의해 구멸 
된다. “말한다 “묻다” 등은 음성언어를 수단으로 해서 표헨을 하는데 대해， “쓰다 “손 
짓하다” 등은 글자라든가 손짓 흑은 몸짓 등의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점 에 있어서 서로 다 
르다. 
지금까지 얘기해 온 바를 각 보문동사의 어휘자질로 표시할 수가 있다. 우선， 모든 보운 
동사는 보문을 갖지 않는 대 다수의 동사， 예 컨대 “자다， 읽 다， 앉다， 서 다…”등과 구멸을 짓 
기 위 해 (+補文〕의 資質을 끊定하여 이 들 보문동사는 〔十補文〕의 좁훨‘을， 그 외 의 다른 동 
사들은 [-補文〕을 갖는 것￡로 본다. [十補文〕을 갖는 동사들은 다시 不貝補文을 갖는가 
즉 “비라 完形補X을 갖는가에 따바 (+完補〕 휴은 (-完補〕의 資팝을 갖는 것으로 본다. 
다"(그가 어서 요기를 바란다) ， “말다.’ (꼭 가고 말겠다) ， 얄다(나도 그가 온 것을 알았다) ， 
“마땅하다"(그렇게 함이 마땀하다)- .. 등응 (-完補〕의 자질을 갖는 것들이요， “말하다， 묻다 
등은 C+完補〕를 갖는 것들이 다. 
C+完補〕의 동사로서 “듣다”와 같은 등시-는 남의 말을 受容하기만 하는 접에서 [-自生J ，
다른 깃들은 (+自生〕의 자질을 갖는다. (十自生〕의 동사 중에서 對써的 표현을 나타내는 
“말하다， 쓰다…” 등은 〔十對짜的〕 “보다， 믿다， 느끼다…”등은 [-對外的〕의 
갖는다. c+對싸的〕 동사들로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음성언어에 의한 표현을 
자질을각각 
보이는 동사 
c-言語는 〔十릅語的J ， “쓰다〔書J ， 손짓하다와 같은 음성언어 밖의 수단에 의한 것들은 
1的”의 자질을 갖는다. 이와 같은 구분은 이미 얘기해온 바와 같이 모두 統歸的 특질에 의한 
것이다. 




예 : 벅 다 
(+完補J (-完補〕 앉다 
예 : 바라다 
(+ 自生J (- 自生〕 말다 
---1 예 : 듣다 지 다 
H훨짝핸J (-對外的〕
예 :믿다 
(+言語的J (-言語的〕 느끼다 
예 : 말하다 예 : 쓰다(홉) 
물다 손짓하다 
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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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자질은 하위의 자질이 상위의 것에 내포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語윷部(lexicon)에 이 
:듣 補文動詞의 자질을 표시함에 있어서， 어느 하위 자짚 하냐가 표시되면 그 상위의 자질 
은 지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간주띈다. 예 를 들어 “믿다”는 (-對쩌的〕 하나만을 표시함 
으로써 충분하다. 그 上位의 자질 〔十自生J ， (+完補〕 등은 일일이 표시할 필요가 없다. 
이들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한펀 “설명하다” 같은 동사는 음성언어적인 수단으로 
나 문자에 의해서나 다 가능하므로 (+對外的〕보다 下位의 자절 (+言語的〕에 대해서는 中
和的이다. 따라서 이는 표시하지 않는다. 즉 어느 자잘보다 하위의 자질이 표시되지 않았 
을 예 그에 대해서는 中和的임을 돗하게 된다. 










묻다[+言語的〕 ([ + 勳J(+補文J(+完補JC+ 自生J[+ 對外的))
위에서 ( )안의 자질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무로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어휘의 자질 분석은 完形補文을 이끄는 名詞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 보 
‘인다. 
19. 우리는 최근 거물 간첩이 장입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20. 복희 가 결흔했다는 소문이 떼돈다. 
21. 그가 어 서 귀 국하라는 독측에 옷이 겨 끝내 귀 국하고 말았다. 
등의 문장에서 “정보， 소문， 독촉” 등의 영사가 “-는”에 의헤서 統羅上 이틀 명사의 修節
句 노릇을 하는 完形補文을 이끌고 있다. 이들 完形補文을 이끄는 것이 동사가 아니고 바로 
이들 명사인 것은 그 主文의 동사인 “입수하다， 떠돌다， 못이기다” 등이 補文動렘가 아닌 
점으로 보아 명백하다. 이들이 보문동사의 경우와 같이 C+完補〕의 자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餘他의 대부분의 명사가 完形補文을 가질 수 없기 예문이다. 예컨대， 다음 
문장 
22. 그가 사온 책이 어다 갔느냐? 
에서 명사 “책”은 關係冠形修節化(relativization) 에 의한 修節句를 이끌 뿐 完形補文修節句
는 이끌지 못한다. 
23. 그가 사왔다는 책이 어다 있느냐? 
‘에서 “책”의 修節句는 “그가 책을 사왔다고 한다(=말한다)"라는 문장이 關係冠形峰節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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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21의 “책”의 修節句와 同質的인 것이다. 즉 
/~ 
;‘’} 씨* 서tta:.!. ~~， 
와 같은 구조에서 導出된 것이다. 
補文을 갖는 명사의 경우도 동사와 같이 c-完補〕를 갖는 것도 있다. 
24. 그는 냐에게 돈을 빌려 준 일이 있다. 
25. 순휘가 곧 돌아갈 눈치다. 
퉁의 “일， 눈치” 퉁은 不具補文修節句를 갖는다. 
24' 용그는 나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일이 있다. 
25' 융순휘 가 곧 돌아가겠 다는 눈치 다. 
는 非文法的이 다. 24 , 25의 修節句는 관계 관형 수식 화에 의 해 도출된 것이 아니 다. 즉 
24" 그는 (어떤) 일로 나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는 24벤 문장과 뜻이 다르다. 
25" 용순휘 가 (어 떤) 눈치 로 곧 돌아가겠 다. 
는 非文法的이다. 이로 보아 “일， 눈치” 등의 명사는 c-完補〕의 자질을 갖는것이 확’긴 하 
다. “모양， 줄， 가능성 ” 등의 명 사가 이 부류에 속한다. 
한펀 다음과 같은 예도 있다. 
26. 검 장군이 반란을 음모한 죄 목으로 투옥되 었 다. 
에서 명사 “죄목” 앞에 오는 修節句 역시 관계관형수식화에 의해 도출된 것이 아니다. 예컨대 
27. 용김 장군이 어 떤 죄 목으로 반란을 음모했 다. 
와 같은 문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명백하다. 이 경우에는 “죄 꼭”은 c-完補〕의 자질을 갖 
는다. 그런데 
28. 김 장군이 반란을 음모했 다는 죄목으로 투옥되 었 다. 
는 26과 뭇이 다르다. 28은 실제로 검 장군이 반란을 음모한 일 이 없는데도，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러한 조작된 죄목으로 투옥했다는 뭇으로도 해석이 되기 애문이다. 26도 이와 같 
은 뭇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으나， 26과 뭇이 다른 한에 있어서 28은 完形補文修節句를 
갖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명사 “죄목”은 이 때에는 c+完補〕의 자질을 갖는 것으로 해석 
된다. 이 계열의 명사로는 “혐의， 의심 전력(前歷)" 둥이 있다. 
c+完補〕의 자질을 가진 명사로는 “사실， 증거， 흔적， 욕망” 둥이 있다. 그런데 이들 
c+完補〕의 명 사는 다음과 같은 경 우가 있다. 
29. 犯A이 검문소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밝혀 졌다. 
30. 犯A이 검 문소를 통과한 사실 이 밝혀 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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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문장에서 명사 “사실”은， 29에서는 完形補文을 이끌고 있는데 30에서는 不具補文을 
이끄는 것 같다. 그러 나 29와 30은 전혀 같은 뭇이 다. 따라서 30의 冠形修節句는 29의 完形
補文修節句의 變異形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명사 “사실” 앞에서는 完形補文修節句를 30에 
서와 같은 모양의 不貝補文修節句로 바꾸는 變形규칙이 있는 것￡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이 
다(30의 冠形修節句는 22나 23에서와 같은 關係冠形修節句에 의한 것도 아니고 24에서와 같 
은 不貝補文修節句도 아난 접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과 같은 부류의 補文
名詞는 完形補文修節句를 不貝補文修節句로 바꾸는 變形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조건이 語
葉部에서 이들 명사의 자질로 표시가 돼야 할 줄 얀다. 
기타의 자질에 관해서는 “풍문， 소문， 낭설” 같은 完形補文名詞는 [-自生]， “믿음， 의 
싣” 등은 (-對外的] , “설명， 진술” 등은 (+對外的] , “말” 같은 것은 (+言語的]， “펀지， 
전문(電文)" 같은 것은 (-言語的〕의 자질을 각각 갖는다. 
다음과 같은 文章은 지금까지 얘기해 온 것들과는 성질이 다르다. 
31. 그는 나에게 “왜 내가 가야 합니까” 하고 反問했다. 
32 . 김써가 “철수가 옳소” 하고 말했다. 
등의 문장은 앞서의 예문 7이나 13, 14와 같이 直接的으로 린 l用된 引用補文을 가진 문장과 
같은 것으로 생 각하기 쉽 다. 31'"'"'32의 上位文의 動詞 “反問하다， 말하다” 등이 모두 (+完
補〕의 보문동사로， 더 자세히 말하면; (+對外的〕의 동사들이기 혜문이 다. 따라서 “하고”를 
또 하나의 補文子(complemen tizer)로 생 각하기 쉽 다. 
그런데 이 “하고”는 다음 예에서와 같이 引用된 것 같아 보이는 부분이 內部的 表理일 경 
우에도 나타남으로써 7， 13 ， 14동의 “-라고”를 갖는 문장들과는 다름을 보이고 있다. 
33. 나는 “이 젠 살았구나” 하고 생 각했 다. 
33' *냐는 “이 젠 살았구냐” 라고 생 각했 다. 
34. 나는 “역시 A 가 B보다 낫구나” 하고 느꼈다. 
34' *나는 “역시 A 가 B 보다 낫구나” 라고 느꼈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전혀 補文動詞가 아난 것들과 함께도 쓰인다. 
35. 나는 “이 젠 살았구나” 하고 굴밖으로 나왔다. 
35' *나는 “이 젠 살았구나” 라고 굴밖으로 나왔다. 
36. 그가 “참 요래간 만일세” 하고 손을 내멀었다. 
36'. 그가 “참 오래 간 만일세”라고 손을 내밀었다. 
이들 문장의 “하고”는 다음과 같이 “하면서”로 代置가 가능하다. 
37. 나는 “이젠 살았구나” 하면서 굴밖으로 나왔다. 
38. 그가 “참 오래간 만일세” 하면서 손을 내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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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에서 우리는 “하고”의 “하”는 動詞의 語幹이고， “-고”는 이른바 連結語尾일 것 
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다만 이 때의 “-고”는 同時的 行鳥를 보이는 것 o 로 해석된다. 
“-고”가 연결되 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 “一고”가 繼起的인 行穩 뿐만 아니 라， 同時的인 行
옳를 보이는 일은 흔히 있다 
39. 기러기가 울고 간다. 
'-
'-
39'. 기 러 기 가 (한바탕) 윷고 나서 (날아)간다. 
39". 기러기가 울연서 (날아) 간다. 
의 두 가지 풋을 가진다. 이러한 차이는 적당한 한정어가 있을 때 어느 한쪽으로 해석이 굳 
어지는 일이 있다. 즉 
O 어느 소꼭한 여인이 앞산 묘앞에서 울고갔다. 
O 어느 여인이 시장거리로 울고 갔다. 
中 앞의 문장은 39'와 같이 “울고 나서”의 뭇으로， 뒤의 것은 39"과 같이 “울띤서”의 듯으 
로 해 석이 굳어 질 가능성 이 크다 . ) 
연결어미 “-고”가 同時的 行줬를 보이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예를 더 들면 다음과 같 
다. 이들 묘두가 “同時的 行앓”로 해석필 경우연서”로 代置가 가능하다. 
40. 자등차가 먼지를 내 고 달련다. 
40'. 자동차가 먼지를 내면서 달린다. 
41. 그가 눈물을 흘리 고 애원한다. 
41'. 그가 눈블을 흘리 면서 애원한다. 
42. 내가 가슴을 조이고 그가 풀려나기를 기다렸다. 
42' 내가 가슴을 조이 면서 그가 플라가기를 기다렸다. 
“一고”가 同時的 行氣흘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는 문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면서”로 代
置가 되지 않은 일이 있다. 
'-
τ 
43 . 그가 모자를 쓰고 밥을 먹는다. 
44. 그가 모자를 쓰면서 밥을 먹는다. 
와는 뜻이 다르다. 
또 고”가 요로지 繼起的 行찮만을 보이는 한 가지 해석으로만 되는 것도 있다. 
45. 그가 편지를 쓰고 밥을 먹었다. 
는 “쓰고 나서”의 뜻으로만 해석된다. 
어떤 경우에 “-고”가 同時的 行짧를 보이면서 “-면서”로 代置가 안되며， 어떤 조건 아 
2 우리 말본 pp. 296"'303 참고. 여 기 서 “-고”가 시 간적 나열 과 공간척 나열 의 두가지 뜻이 있옴융 
설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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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오직 繼起的 行옳만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주로 “-고’? 
가 연결되는 동사의 성질에 달린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으나， “그가 꿇어 앉아 울고 
일어섰다라는 문장을 39와 비교할때 “-고”가 연결된 통사가 다 강이 “울다”이지만 여 기 
서는 오직 繼起的 行옳만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좌우간 “-고”가 동시적 행위를 보이는 일이 있는 것은 확실한 점으로 미루어 本樞에서는 
31"-'36의 “하고”를 어간+연결어미 “-고”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 31"-'36의 둔장은 複
文으로 분석 된다. 
그러면 이들 문장， 예컨대 32와 34 , 즉 
32 김 씨 가 “철수가 옳소”하고 말했다. 
34 냐는 “역 시 A 가 B 보다 낫구나”하고 느꼈다. 
에서 “하고”와 그 앞의 “ ” 안의 문장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46. 그가 나를 “박사장님 , " 하고 블렀다. 
47. 그가 나를 박사장닝이라고 불렀다. 
를 비교해 보연 46는 뱀I揚까지도 그대로 흉내내어 전달하는 것인데 비해 47은 같은 直接引
用이연서도 억 양까지를 複寫하지는 않는다. 46은 마치 
48. 북소리가 “둥둥”하고 울렸 다. 
49. 눈이 “사그락 사그락”하고 내 런다. 
의 표첸과 갇다. 
또 예문 7， 13 ， 14와 같이 직접인용되는 문장이 補文子 “-라고”에 의해 이 끌랄 때는 그 안 
용의 대 상이 오직 外部的으로 表現된 문장이 나 말조각(話片) 일 때 뿐인데 “-하고”의 경 우 
는 內部的 表現일 때 도 가능함은 이 미 흐았거 니 와(예 문 31 , 32) , 감탄표현도 갖는다. 즉 
50. 총이 “먼쩍 번쩍”하고 빚난다. 
51. 눈물이 “주루룩” 하고 흘렀다. 
52. 그가 “아함”하고 하품을 했 다. 
의 경우와 같다. 48"-'52는 모두 擬聲이나 擬態的 표현에 접미사 “하다”가 붙어 動詞化되애 
나타난 예들인네. “둥둥하다 “번쩍번쩍하다 “아-합 하다” 등 동사줌의 擬聲語나 擬態
語 자리에 말조각(話片) 이나， 문장을 그 뼈揚까지를 그대로 代入하면 “박사장닝 ! 하다 
”칠수가 옳소 하다”가 된다. 그러므로 앞서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 30번 문징은 
{겁써가 ’철수가 옳소 했다 
김씨가 말(을) 했다. 
a 梁(1972) p . 7에 서 “-고”가 행 위 유지 의 동사(act.preserving verbs)와 강이 쓰이 연 “그렴 과 동시 에 ” 
의 뜻으로 쓰이 게 된다고 하고， 행 위 유지의 동사는 “듣다， 쓰다， 잡다， 덮다， 안다” 둥이라고 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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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합으로 분석한다. 
이 “00+하다” 구조에서 00자리에 의성어 대신 “아 ! , 참 ! , 아이구 1 " 풍의 감탄사 
나 부르는 말， “그 사람이 와 같이 中斷된 말 그리고 완전한 문장이 모두 올 수 있는 것 
이 특정인데 이것을 模擬補文이라 부르기로 한다(만일 擬聲語의 개념을 확대한다면 이들 말 
조각이나 문장도 擬聲語라 할만하다. 그 빼擾까지가 그대로 複옳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 
-하다) . 
直接引用補文(예운 7등)과 間接引用補文(예문 6등) 사이의 관계는 後述하겠거니와 間接引
用補文은 그 補文子 “-고”가 省略되 어 나타나는 수가 있 다. 
53. 그는 나에게 어제 상경했다 했다. 
(=그는 나에게 어제 상경했다고 했다) 
54. 나는 철수에게 A 다방에서 기다리라 했다. 
(=나는 철수에게 A 다방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그런 까닭에 매 로는 模擬補文과 區別이 찰 안되 는 수가 있 다. 겉모양으로는 53은 模癡補
文과 겉-다. 그러나 실제 對話에서는 擬引補文은 해1錫까지 를 再生하므로 보통 구벨 이 된다. 
間接引用補文은 항상 補文이 “-디 냐자라”의 네 終結語f룹中의 하나를 택 하여 
나타나므로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橫擬補文과 구별된다. 또 間짧린|用補文은 相對첼待 中和
語尾를取 하는데 模擬補文은 그것이 구별되어 나타나므로 서로 분간이 된다. 예컨대 54의 
?’기 다리 라”는 模擬의 경 우 같으연 ”기 다려 라”로 나타날 것이 다. 
따략서 間 훌31m補文의 補文子 고‘’가 省洛판 것과 模었浦文과는 서 로 다른 것 임을 알 
수 있 다. 
ill. 補 文 子
完形補文子는 가능한 補文子 候補었던 하고”가 語幹+語尾인 것으로 판명되어 제외되 
었으묘로 “-고”와 “-라고”의 두 가지가 된다. 
이 들 補文子가 不具補文의 補文子들， 예컨대 “- 다/음 “-기 “-지， 등과 더 불어 전 
혀 형식적 인 문법적 요소냐， 아니면 각각 자기 고유의 의미 내용(semantic content)을 가지 
고 있느냐에 대 해서는 兩論이 있다 근래에는 각 보문자가 자기 고유한 의미내용을 가지 
고 있다는 설 이 유력시되고 있고， 필자도 이에 동의하므로 더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後述할 完形補文修節句 형성 에 있어서 특히 관계가 있으므로 이들 完形補文子의 의미내용을 
분명 히 밝혀 놓고자 한다. 
결혼부터 얘기하지연， 이들 完形補文子에 의한 補文은 그 補文에서 진솔된 행위나 상태가 
‘ Rosenbaum Cl967 : 25) , Lee Cl970 : 130, 166) , Yang C!972 : 13 ， 19 ， 60)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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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사실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즉 補文에서 진술된 바가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 
일 수도 있음을 보인다. 
1. 냐는 복희가 결흔했다고 들었다. 
2. 그는 내가 그 사건의 주모자라고 믿고 있다. 
3. 나는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다. 
4. 그는 “제가 오백원에 그 책을 샀읍니다” 라고 말했다. 
등의 문장을 각각 다음과 같이 더 긴 문맥속에서 보면 그러한 사싣이 명백해진다. 
l' 나는 복휘가 결혼했다고 들었으나 그것이 헛소문임을 알게 됐다. 
2' 그는 내가 그 사건의 주모자라고 벌고 있으나 내가 그 사건에 관계하지 않았음은 볍청 
판결이 말해 주고 있다. 
3' 나는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A나， 그의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됐다. 
4' 그는 “제가 오백원에 그 책을 샀읍니다”라고 했지만， 책주인은 사백원만 받았다고 했 
다. 
또 다음과 같은 비교에서 完形補文子가 다른 不貝補文子외 그 
싶 여부의 전제 (presupposition)가 서로 다름을 보여준다. 
補文에서 진술된 바의 사 
5. 그는 자기가 돈을 훔쳤다고 자백했다 (그리나 그 자백은 고문에 못이겨서 한 거짓 
백이었다) 
5'. 그는 자기가 돈을 훔쳤음을 자백했다. 
5". 그는 자기가 돈을 훔친것을 자백했다. 
자 
5에서는 돈을 훔친 것이 거짓일 수 있었음에 반해， 5' ， 5"에서는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5에서 설사 그가 돈을 훔쳤음을 주장을 하고 있더라도 그 전제가 사실이 
수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完形補文에서 그 진술된 바가 주장일 수는 있어도 사실이 
수 있음은 
6. 그는 자기가 돈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에서 역시 “돈을 훔친 것”이 거짓일 수 있음으로 해서 더욱 명백하다. 
아닐 
아닐 
“-고”나 “-라고”가 사실의 여 부를 전제 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完形補文이 補文名詞의 
1용節句로 나타날 혜도 마찬가지다. 
sH 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거니와 다음과 같은 문장， 
7. 김 장군이 반란을 음모했다는 죄목(罪담)으로 투옥되었다. 
는 7'의 축약형이다. 즉 
7' 김 장군이 반란을 음모했 다고 하는 죄 목으로 투옥되 었 다. 
5 Kuno (l970)가일본어에사 각종영사절을이끄는조사들사이에 사실의 천제 여부에 의한의마상의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 Yang(l972 : 13, 19,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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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서 補文子 “-고”와 아무 의 마 내용을 갖지 않고 完形補文을 修節句化하기 위 한 形式훨素 
(grammatical constant) “하가 생 략되 어 7이 된 것인데 , 7이 나 7'나 다 깅 장군이 반란을 
응모했다는 것이 사실 이 아닌， 반대파의 조작일 수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8. 복희가 결혼했다는 소문(낭설， 풍문， 소식 ... )을 들었다(그러나 복희는 아직 경흔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 
에서도 마찬가지다. 
9. “그 책을 오백원에 살 수 있읍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갔었다(그러나 그렇 
게는 살 수 없었다). 
에서 “-라고”도 한 가지임을 알 수 있디. 
그런데 完形補文이 짧述形이외의 것일 때， 즉 의문형， 명령행， 청유헝이거나， 寂述形일지 
라도 時相이 未確認의 것(즉 “ 겠-")이연 당연한 결과로 이러한 前提의 문제가 애초에 생 
기지 않는다. 
10. 소대장이 한시까지 점합하라고 명령했다. 
10'. 소대장이 한시까지 접합할 깃을 명령했다. 
를 비교할 때 사싶의 진씬 여부에 관한 전제에 다픔이 없음을 암 수 있다. 
補文名詞쉰j의 경우， 그 補文名詞가 事寶↑生을 띤 명사이연， 그- 앞에 오는 完形補文에서 진 
술된 바는 사실인 것으로 된다. 예컨대， 
11. 犯A이 검문소를 통괴했다는 사실을 도르고 있었다 
12. 그가 김 선생을 싫어한다는 증거가 또 있다. 
등의 補文은 “犯人이 검문소플 통과한 것”이나， “그가 겁 선생을 싫어하는 것”이 진실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補文名詞인 “시 싣， 증거” 따위가 事寶性 명사라는 조건 때 
문이다. 
에상에서 完形補文子가 그 고유한 의미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다. 따라서 이 
들 補文子는 변형과정에서 삽입되는 것이 아니라， 심층구초에서 句節構造 규칙에 의해 주어 
지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N. 完形補文 構造
이제까지 논해 온 비-를 토대로 하여 完形補文構造 생성의 제반 규칙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한다. 
다음에 언급하는 규칙은 오직 完形補文構造블 설명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그에 필요한 부 
분만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미 상식적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완형보문구조는 다음과 갚은 지본규칙에 의해 생성된다. 
(1) NP• Scomp N[ +完補〕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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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P• Scomp VC +完補〕
(3) Scomp• {“§,,} cmp 
(4) “S"• { 꿇} 
(5) 용S→話片， 非文뿔的文章， 外國語文章등 ... 
여기서 S 는 문법적인 정상적인 문강으로 종결어미까지를 포함한 완전한 문장을 이른다. 
Scomp.는 完形補文을톱이 른다. 
cm p (com plemen tizer)는 完形補文子를 이르는데 “-고”를 기본으로 잡고， “S" , 즉 직접 인 
용일 때는 “- (이 ) 라고”가 되는 것으로 한다. “-이라고/-라고”는 “S"가 명사이거나 말조 
각으로서 닿소리 로 끝났는가 아난가에 의 해 구분된 다. “S"는 직 접 인용을 가르킨 다. 
직접인용일 경우에는 정상적인 문장 S 뿐만 아니라， 잘못 한 말， 외국어， 話片 어느 것이 
나 外部로 표현된 말이면 다올 수 있는데 이들플 *S 로 표시했다. 
*S 의 예를 보이연， 
1. 철수가 “아니 저 사람이…”라고 외쳤다. 
2. 애기가 “큰거 책(=큰책)"이라고 했다. 
3. 그 서양 친구가 “ 1 will see you tomorrow"라고 말했다. 
등과 같다. 
앞에 보인 규칙에 의해서 대충 다음과 같이， 보운을 가진 문장의 구조가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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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rv (다)는 補文名詞나 補文폐j씀뭔가 c - 對外的〕일 째이 고， (라}，，， (바)는 c +對外的〕일 
때 이 른바 인용보문을 보인다. 
(가) ， (라)는 각각 포語가 補文名詞일 때， (나)， (마)는 목적어가 補文名펌일 때 ， (다) ， 
(바)는 述語가 補文助띔일 혜 를 보인 것 이 다. 
(라) rv (바)는 “S"의 引用부호 “ ”가 消去되 지 않은 대 로이연 ， 補文子가 그 앞의 補文의 끝 
소리 가 닿소리 냐 흘소리 냐에 따라 다음 규칙 에 의 해 “ -이 라고 .. 휴은 “-라고”로 나타난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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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 cmp→(이 ) 라고/“S"-
그리 하여 (라)-.，.- (바)는 格標戰의 로가 삽입되 어 각각 
(라)' ?"J<((“물건이 다 팔렀소”라고 말이 JNP(들렸다J PDP] 5 
(마)' ((나는JNP((선생 닝 께 J NP[[[“칠수가 결석했읍니 다” 라고JScomp[말씀을JNJNP[드렸다〕 
v JvP JPDPJ 5 
(바)'[[그는JNP[[나에 게 JNP[[“이 것이 영 어 책 이오 ? .. 라고J Scomp [물었다JvJvpJPDPJS 
가 된다. 되고 (가)-"，.-(다)는 격표지가 삽입되어 각각 
(가)' *CC[복회가 결혼했다고J Scomp[소문이 JNJ NP[있 다J PDP Js 
(나)' 용([나는JNP(((그의 결정 이 옳았다고J Scomp(견해를JNJNP [가지고 있다JV]VP]PDP]S 
(다)' [[냐는JNP(([神이 존재 한다고JScomp[믿는다J v J VP J PDP J S 
가 된다. 
그런데 이들 풍 (가)이나)이라)'(마)'는 아직 완전한 표연구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마)'는 그 句節構造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완전한 문장이지만 〔철수가 결석했읍니다라고 말 
씀〕이 NP 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완전한 표연구조에 이르기 위해서는 보문명사 앞의 
Scomp를 冠形修節化하는 연형이 필요하다. 
완형보문의 관형수식화는 보문자 다음에 形式要素 “하는”을 첨가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7) 완형보문의 관형수식화 규칙 
X - [Scomp-NJ Np-X 
1 2 3 4 →(펼수적) 
1 2+하는 3 4 
이 에 의 해 (가)이나)'(라)'(마)'는 각각 다음과 같이 된 다. 
(가)" 복휘가 결흔했다고 하는 소둔이 있다. 
(나)" 나는 그의 결정이 옳았다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라)" “물건이 다 팔렀소” 략고 하는 말이 들렸 다. 
(마)" 나는 선생 넘께 “철수가 결석했읍니 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이 들은 그 보문자의 “고”와 상수요소 “하”가 생 략되 어 나타나는 것 이 보통이 다. 
그리하여， (가)"， (라)"는 각각 다음과 같이 된다. 
(가)'" 복회가 결혼했다는 소둔이 있다. c- .. 했다(고 하)는 ... ) 
(라)"' “물건이 다 팔렸소‘라는 말이 들렸디 . (-- . 렀소”라(고 하)는 ... )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규칙 이 필요하다. 
(8) X- S-l 고 1 _하는 N- X 
l 라고 1 
1 2 3 4 5 6 7 8 →(수의적) 
1 2 3 ø <þ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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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형보문을 관형수식화하는데 첨가되는 “하는 意味內容이 없는 형식요소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에 이 “하가 의미내용을 가진 말이 라면， 보문동사 “말하다”의 
준말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데는 다음과 같은 무리가 있 
다. 
첫째로 이 “하一”는 다음 문강에서 의미내용을 가진 보문동사로는 해석이 안된다. 
4. 나는 전세가 불리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전세가 불리한 사실을 알았다) 
에서 “하가 “말하로 代置가 되면 뜻이 달라져서 “죽었다는 사실“죽은 사실”로 해 
석 이 안된 다. 4는 다음의 5와도 다르다. 
5. 나는 전세 가 불리 하다고 한 사람을 얀다. 
5의 “한”은 “말한”의 뜻을 가진다. 5는 “(어떤) 사람이 전세가 불리 하다고 했다”가 관계 
관형수식화변형에 의해서 뒤의 명사 “사람”의 수식구가 된 것이다. (이혜 수식구 얀의 “사람” 
은 통일명사 삭제 규칙에 의해 탈락된다) 
둘째로 만약 이 “하가 보문동사라면， 그리고 의미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時相에 따른 
여 러 관형사형 곧 완료의 “-Lj은 미정의 “-2./을”로도 나타나야 할텐데 항상 “-는”으 
로만 나타난다. 예 컨대 4는 
O 냐는 전세 가 불리 하다고 한 사싣을 알았다. (~4) 
(--.불리 하단 .. . ) 
0*나는 전세가 불리하다고 할 사실을 알았다. 
( ... 불리하달 ... ) 
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하는 완형보문을 관형수식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의미 
내용을 갖지 않은 형식요소다. 
앞에서 완형보운의 관형수식구화변현 규칙 (7)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 
은 예는 이 변형이 혹 수의적인 깃이나 아닌가 하는 의운을 갖게 할지도 모른다. 
6. 복휘 가 결흔했 다는 소문이 떠 돈다. 
6'. 복희 가 결흔했 다고 소운이 떠 돈다. 
7. 나는 그 회의에 나기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7'. 냐는 그 회의에 나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6과 7은 보문명사 “소문”과 “결갱 ” 앞의 완형보운이 관형수식구화 변형을 거친 것이요， 6' , 
7 '은 아직 그 변형을 거치지 않을 것인데도 완전히 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규칙 (7) , 곧 
완형보문의 관형수식화 변형은 필수적이 아니라는 반혼이 기-능하다. 
그러나 완형보문이 관형수식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젓이 항상 문법적인 것이 아니다. 예 
를 들면 다음과 같다. 
6.李굶成(1968 : 16'""18) 참조. 
完形補文構造 考·
8. 융복휘가 결흔했다고 소문이 있다. C이 문장은 앞의 (가)의 문장임) 
9. *나는 그 회의에 안 나가겠다고 결정을 보류했다. 
10. *나는 犯A이 검문소를 통과했다고 사실에 놀랐다. 
11. 용그는 열시까지 일을 끝내겠다고 계획을 취소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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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비문법 적이다. 이들은 보문명사 앞의 보문이 반드시 관형수식구화의 변형을 거 쳐 서 각 
각 “복회가 결혼했다는 소문 “그 회의에 얀가겠다는 결청 “뱀인이 캠문소를통과했다는 
사실 “열시까지 일을 끝내 겠다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6' ， 7에 가능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8, 9의 경우 그 t位文의 동사가 각각 “떠 
돌다 “내리다”이면， 보문이 관형수식구화플 거치지 않고서도 문법척임은 6'와 7'에서 이 
미 보았거니와 10， 11의 경우도 上位文의 통사가 어떤 특청한 것으로 바뀌면 역시 관형수식 
구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문법적이다. 즉， 
10' 나는 犯A이 검문소를 통과했다고 사싣을 밝혔 다. 
11' 그는 열시까지 일을 끝내겠다고 계획 을 세웠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같은 보문명사를 가진 문장이라 할지라도 그를 따르는(즉 
그 보문명사와 같은 귀절표지에 의해 지배되는) 통사의 성질에 따라 완형보문의 관형수식화 
의 필수적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 같다. 문제는 그러한 동사의 성질이다. 이에 대해서는 
더 상세한 연구가 펼요하겠거니와， 본론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가설을 제시함 
에 그친다. 
첫째로 어떤 보문명사와 밀접한 共起Cco-occurrence) 관계에 있는 동사가， 그 보문명사와 
함께 나타날 때다. 여기서 共起관계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일걷는다. 
O 여학생이 밥을 짓는다. 
에서 동사로서 “만들다 “요리하다” 등도 올법하지만， 올 수 없거나 부자연스럽다. 명사 
“밥”과 동사 “짓다”는 서로 밀접한 共起 관계에 있어서， 한 쪽이 나타나면 다른 쪽이 거의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관계에 있다. 이러한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기는 힘드나 “밥”과 “먹 
다 “버리다 “썩 헤다” 등등 다른 동사들과의 관계와는 다르다. “장갑”과 “끼다" Ccf. 휴신 
다， 융업다) ， “옷”과 “업다" C“업다”는 주로 衣類名詞하고 공기한다) ， “머리”와 “감다" Ccf. 
f빨다， 씻 다…) ， “슐”과 “치다" Ccf. *물을 치다) 퉁이 공기관계에 있다 할만하다. 물흔， 예 
컨데 , “장강”이 “사다， 버 리 다， 주다， 빨다” 등등의 무수히 많은 다른 동사와 함께 나타날 
수 있지만 “끼다”와의 관계는 특별히 뭔가 다른， 벌점한 관계가 있음을 시언하지 않을 수 
없다. 앞의 6엑 “소문”과 “떠돌다， 7'의 “결정 ”과 “내리다， 11'의 “계획”과 “세우다” 등 
이 그러한 관계로서 그들 문장이 보문명사 앞의 완형보문이 관형수식구화하지 않은 채로서 
도 문법적인 이유가 설명휠 듯하다. 따라서 8, 9, 10 등의 문장이 非文法的임은 “소문”과 
“있다 “결정”과 “보류하다 “사싣”과 “놀라다”가 共起的인 밀접힌 관계가 아닌 데서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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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두째로 “말을 하다， 질문을 하다， 생각을 하다， 신후를 하다…” 등에서 보문명사 “말， 질 
문 등과 동사 “하다”와 사이의 관계다. 이들 명사는 목적걱 조사 “을/를”을 취해 형식상 
목적어로 나타냐고 있으나， 실은 마치 한개의 통사와 같은 성질을 지난다. 곧 이들은 각각 
“말하다， 질문하다， 생 각하다와 같이 뿔-한 동사들이 나 한 가지 인 셈 이 다. “하다”는 이 
들 동사성 보문영사를 문법적으로 통사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비록 형식상으로는 “목 
적어+동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도 싶은 하나의 보문동사와 같다. 이러할 경우에도 이들 
보문명사 앞의 완형보문은 관형수식화를 거치지 않고서도 문법적일 수 있다. 예컨대， 
O 그가 곧 떠나겠다는 말은 했다. 
cf. 그가 곧 떠나겠다고 말을 했다. 
세째로， 보문명사와 같은 귀절표지의 지배를 받는 
예컨대， 
O 그는 犯A이 국외로 탈출했다는 시-실을 말했다. 
동사기. [+對外的] 보문동사일 
cf. 그는 犯人이 국외로 탈출했다고 사실을 말했다. 
이제까지 말해 온 바 보문명사와 같은 귀젤표지의 지배를 받는 동사를 일괄해서 





보문명사와 그 앞에 요는 완형보문은 함께 귀절표지 NP 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이 NP 
는 다시 뒤에 오는 동사와 함께 귀절표지 VP 에 의해 지배되거나(7과 같이 NP 가 꼭적어일 
경우) S 에 의해 지배된다. (6과 같이 NP 가 주어일 경우) . 
이 VP 나 S 에 의해 지배되는 동사가 앞에 말힌 先行補文명사의 공기동사거나 C+ 對外的〕
인 동사이연 NP 의 지배하에 있는 완형보문은 관형수식화 변형이 적용되기에 앞서， NP 의 
지배로부터 VP 로 올려붙이는 연형을 적용 받는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다. 
6', 7' , 10', 11' 동의 문장이 
이것을 규칙화해 보이연 다음과 같다. 
(9) NP 의 완형 보운 상송규칙 
[X-[Scomp-NJNp-X-V-XJvP or S 
1 [2 3J 4 5 6 →(수의적) 
1 2 [3J 4 5 6 
단， 5가 3의 연관동사거나， C+對外的〕일 혜. 
예를 들어 앞의 문장 7'(나는 그회의에 나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렸다)는 이 
해 다음과 같이 a-가 a'가 되어 생성된 것이다. 
규칙에 의 
















tjjA~~~ 채P I 
:2 회의에 안 나가겠다 고 정갱 
//\\ 
이 규칙 (9)는 반드시 규칙 (7) 에 先行해 야 한다. 
本節 첫머리에 주어진 귀 절구초 규칙 (3)은 “S"을 생성한다. 이 “S"는 후에 “ ”가 수의 
적 으로 消去된다고 했거니와 이제 “ ”의 消去와 그에 따른 문제를 얘기하겠다. “ ”가 消去
되지 않으면 그대로 직접인용문으로 남지만 그것이 消去되고 다시 몇가지의 변형을 거치면 
이른바 간접인용문이 된다. 
(10) “ ” 消去 규칙 
“S"• S (수의적) 
규칙 (10)은 (6)보다 앞서 적 용되 어 야 한다. 규칙 (10)을 거 치 지 않으면 (6)을 거 쳐 직 접 인 
용문이 되거니와 규칙 (10)을 거쳐 “ ”가 소거된 S 는 간접인용문이 되기 위해서 “-8 니다， 
-8 니까오이-라， -8 시다” 등등 상대존대의 각 등분이 표시된 종결어미가 상대존 
대가 중화된 어미 “-다， 一냐자라” 등으로 바뀌고， 또 인칭， 처소나 시간을 나타 
내는 말이 上位文과의 呼應에 의해 적 절히 바뀌어야 한다. 
本積가 이미 제한된 紙面을 많이 초과했으므로 이들 문제는 詳論을 피하고 더러는 이미 
나온 엽적들에 미루고 또 더러는 後精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다만， 지금까지 직접인용에서 
간접인용으로 바뀌는 과정이 言語싸的인 상황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적절히 다루기가 힘 
들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취급이 되어 왔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보이기 
휘해 직접인용이 간점인용으로 비-뀔 때 시간부사어가 바뀌는 것을 어 떻게 규칙화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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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를 -例로 보이 기 로 한다. 
간접화 변형에 관계되는 한， 시간을보이는 말들은 대체로 ‘지금’을 중심으로 하여 과거와 
미래를 지칭히는 말들과， “그해”를 중심으로 그 전후를 지칭하는 말들의 크게 두 종류가 있 
다. 이 두 종류의 말들을 그 중심 기준점을 @로 잡고， 前을 +, 後를 로 표시한다면 각 











( A) ‘지 금’ 중심 
日
週
(B) ‘그때’ 중심 
前 기준시 後
+3 +1 0 1 I -2 I -3 
日 I .. .... I 그전전날 | 그전날 | 그 날 |그다음날l 륙훌흘 | 
週 I ...... I 그전전주 | 그전주 | 그 週 |그다음주| 륙흉좋 | 
I ...... I 
12. 그는 어제 “내일 오겠소”라고 했 다. 
'-
τ: 
12' 그는 어제 오늘 오겠다고 했다. 
로 간접 화되 는데 12의 직 점 인용보문 안의 “내 일”이 12'에 서 “오늘”로 되 는 것은， 그 上位文
의 “어제”와의 비교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표 (A)에서 어제는 + 1이고 내일은 - 1이다. 이 들 둘을 합하면 다음과 같이 ￠가되고 그 
것은 “오늘”이 된다. 즉， 
+ 1 어제 
+) -1 내일 
O 오늘 
요 이것은 간접화 과갱에서 u총稱語플 규칙적으로 바꿀 수 있옴을 보인 것이거니와， 다른 
第
소도 이와 같이 규칙적인 변화가 가능히다. 
(追記 · 完形빼‘文法 全般에 관한 연구를 近刊 예정인 혈明大學 헬國學fJf究所 논문진 “햄國學” 
-輯에 발표예정잉. 자세한 것은 그곳으로 미 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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討 論
박병수 : 저는 우리 말에서 “하다”라는 말은 언제든지 의미내용(semantic content) 이 없다고는 보지 
않아요. 가령 “검 장군이 응모했다고 하는 적목으로에셔 “~고 하~ .. 의 “하”도 의마내용이 있다 
고 보았고 “박 사장닙 ! 하고 불렀다”와 “이제 살았구냐 하고 생각했다”에서의 “하”도 전부 같은 통사로 
저는 분류했읍니다· 아직 우리 말의 이룹은 주지 못했는데 그러한 동사를 verb of naming 라고 불러봤 
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이라 한다”의 “하”와 같은 동사로 왔읍니다. 한가지 문제흩 제시하연 “소문 
이 났다”고 했을 때 “영자가 복냥이와 결혼했다고 소문이 낮다” 그리고 “~정흔했다고 하는 소문이 양 
다” 이건 되는데 “결혼했다고 소문이 있다”는 되지 않기 해문에 “결혼했다고 소문이 닝다”흘 “결혼했 
다고 하는 소문이 났다”에서 나오지 옷한다는 이유를 드셨는데， 이것은 인용에서 오는 “~고 소문이 났 
다” 하연 앞에서 한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 갇은 그런 내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용문에서 오는 유추 
(analogy)에서 “~고 소운이 낮다”는 되는데 “결혼했다고 소운이 있다”가 안되는 이유는 그 유추 
(analogy)가 해당되지 않아서 사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역시 “결혼했다고 하는 소문”이 
나 “결혼했다는 소문”이나 다 같이 “결혼했다고 하는~ .. 데서 올 수 있다고 보고 싶습니다. 
南훌心 : “하다”가 의미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음모했다고 하는~ .. 할 적에 “하”에 어떤 의미내 
용을 주어야 할른지요. “~고” 다음에 “하”가 들어가는 경우 의마내용이 있다고 보연 쳐음부터 주어지 
는 것ξ로 봐야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히시는지， 그리고 아까 verb of naming 라고 하셨는데 좋 
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것을 책 이라고 한다”의 “하다”는 “말하다， 영령하다， 묻다”로 생 
각 할 수 있읍니다. “가라(자)고 말했다， 한다에시의 “하다”는 그런 것의 하나로 볼수 있지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역시 그 앞에 오는 “~라고고”등 보문자가 이미 뒤에 보운동사가 
올 것을 전제로 하기 매문에 대치 (substitution) 가 가능한 것 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융니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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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 경우에도 이 “하다”는 특별한 의미 내용은 없고 의마 내용은 앞의 것 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소문이 났다”의 경우에 “다”는 “다고”에서 온 것으르 브아야 한다고 하시고 이것은 
인용문의 유추(analogy)에서 온다고 하셨는데 유추로 보더라도 그 유추기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 
우에는 안된다 하는 조건을 규정해야 할텐데 그것이 힘듭니다. “소문이 있다”의 경우는 안되는데 그것 
은 유추가 없어서 그령다고 하면 어떠한 경우에 어띤 조건에셔는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었느냐흘 추정 
해야 하는 것이 문제로 남습니다. 
